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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플라스틱 컵 투기 ‘환경오염 심각’
익산시내 주요거리에서 테이크아웃 커피 및 음료 등 ‘일회용 플라스틱 컵’들이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버려져 환경오염을 주범이 되고 있다.

대학생들의 개강과 최근 화창해지면서 커피, 음료 등을 테이크아웃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거리로 들고 나온 상당수 시민들은 음료를 다 
마신 뒤 종량제가 시행된 뒤 쓰레기를 분리해 버릴 수 있는 별도의 쓰레기통이 없어 거리 
곳곳에 버려지고 있다.

지난 주말 늦은 점심 익산시 신동 대학로 인근 거리를 찾았다. 한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 
앞에는 음료를 주문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일부 시민들은 한 손에 음료가 담긴 일회용 
컵을 들고 거리로 나서 음료를 다 마신 후에는 마땅히 버릴 곳이 없자 거리 한 쪽에 버리는 것을 목격했다. 거리 주변
을 둘러봤지만 다양한 종류의 일회용 컵들이 거리 곳곳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버스 정류장 벤치와 공원 벤치 등에
서도 음료를 다 마신 후 일회용 플라스틱 컵들이 무분별하게 놓여 있었다. 대부분 이들 컵들은 규격이 모두 다르고 빨
대, 컵, 컵 홀더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익산시 신동에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모(25)씨는 “추운 겨울보다 테이크아웃을 하는 손님들이 부쩍 늘고 
있다”며 “대학생들도 개강을 맞아 많이 이용하는 편이며, 평일에는 100여명 정도의 손님이 테이크아웃을 한다”고 말했
다. 익산시 관계자는 “길거리에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익산시 전역에 걸쳐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시민의식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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